
한 국 기 상 학 회

92003. 6/제13권2호

I. 서 론

한반도의 기상학적인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

았다. 먼저 요약으로 시대별 기상학 약사를 삼

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신식기상관측시대

등으로 나누어 적었다. 그 다음에 1 4 4 1년 우량

계의 발명과 우량관측망 구성에서는 우량계 발

명의 필요성, 세계 최초의 우량계 발명( 1 4 4 1 ) ,전

국적인 우량관측망 구성 시작(1441), 전국 우량

관측망 완성(1442), 영조의 측우사업 재건

(1770), 규장각 측우대(1782) 명문, 측우방법과

활용, 1770년부터의 서울 월별강수량 시계열자

료, 조선시대의 기상관측기관, 조선시대의 기상

관측 항목, 1894년부터 발행된 관보에 나타난

측우기록 등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식기상관측으로서의 서양식 기상관측에서는

1 8 8 1년 이전의 중요문헌을 소개하고, 1881년 2

월부터 1년간 서울의 기온관측, 1884년 1월부터

해관(海關)에서 신식기상관측 시작, 1904년 3월

일본중앙기상대의 기상관측업무 시작, 기상강화

회보에 실린 한국인들의 글, 한반도 근대기상관

측 역사의 중요사항 등으로 서술하면서 마무리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공

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1 8 9 6년 1월 1일 이후이지

만, 그 이전의 기록도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한

양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음력은 부수적으

로 괄호 안에 적었으므로, 서력기원 다음의 월

일은 양력이고, 어느 왕 다음의 월일은 음력을

표시한다. 전체를 개괄적으로 다루면서도, 부분

적으로 자료적 성격이 강한 것들도 함께 기술

하여, 필요한 분들이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차원적인 해석

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다. 

II. 시대별 기상학 약사(略史)

1. 삼국시대(BC 57 - 935년)

한반도에서의 역사기록은 BC 57년(신라 혁거

세 원년)부터 시작하며, 신라, 고구려, 백제 시

대의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와 삼국사절요

(三國史節要)에서 자연환경의 변화에 관한 기

록을 찾아볼 수 있다. BC 54년(신라 혁거세 4

년) 일식 관찰이 기록되기 시작하며, BC 34년

(고구려 주몽 4년) 짙은 안개, BC 15년(백제

온조왕 4년) 가뭄, BC 6년(고구려 유리왕 1 4

년) 큰 눈(大雪) 등이 나타나며, AD 77년(고구

려 태조왕 2 5년)에 이르러 정량적인 적설량(積

雪量)이 수도에 눈이 3척(京都雪三尺)으로 나

타난다. 정량적인 홍수 기록은 AD 350년(신라

흘해왕 4 1년) 평지의 수심이 3 - 4척(平地水深三

四尺)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3척의 눈이 쌓였다

거나, 3-4척 깊이의 물이 고였다는 것은 큰 눈

이나 큰 홍수가 났다는 표현일 수도 있다. 신라

에서는 누각전(漏刻典), 고구려에서는 일자(日

者), 백제에서는 일관부(日官部) 등의 관청을

두고 있었으나, BC 57년부터 AD 935년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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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0 0년간 이어져 온 삼국시대의 기록을 분석하

면 이상현상을 중심으로 한 상식적이고도, 약간

은 점성술적인 고대사회 특유의 한계를 벗어나

지 못했다. 가뭄현상은 총 1 0 2회, 홍수현상은 총

4 1회, 큰 눈의 기록은 총 2 8회 나타나고 있다.

2. 고려시대(918 - 1392)

통일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시대에는 천문(天

文) 역(曆) 측후(測候) 각루(刻漏) 등을 담당하

는 태사국(太史局)과, 점산(占算)을 담당하는

태복감(太卜監)을 초기부터 두어 왔다. 태복감

은 그후 사천대(司天臺), 사천감(司天監) 등으

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308년 (충열왕 3 4년)에

이르러 사천감(司天監)에 태사국(太史局)을 합

쳐서 서운관(書雲觀)이라는 기관이 확립되었다.

고려사(高麗史)의 권 4 7에서 권 5 5까지가 고려

시대의 지구과학 관측기록에 속하며, 약 5 0 0년

간 가뭄현상이 1 6 4회, 홍수현상이 총 4 2회, 큰

눈 기록이 2 1회 나타나고 있다. 큰 눈이 내렸을

때와 큰 홍수가 났을 때, 자로 재어 그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도 삼국시대에서와 같이 이용되

었지만, 아직도 학문의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

고,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고려

시대에도 삼국시대의 경우처럼 한정된 역사자

료만을 가지고 해석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기상학 분야를 포함한 지구과학 전체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3. 조선시대(1392 - 1910)

조선건국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조직을 그대

로 사용해서 서운관(書雲觀)에서 지구과학분야

의 특이한 현상을 관찰해 왔으며, 1466년(세조

1 2년)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쳤고,

1 8 9 4년(고종 3 1년)에는 관상국(觀象局), 1895년

에 관상소(觀象所)로 되었다가, 1907년 폐지되

었다. 신식기상관측 기관으로는 1 9 0 7년 농상공

부측후소가 세워지고, 1908년 농상공부관측소

(農商工部觀測所)로 확대되어, 1904년 일본국

임시관측소로 시작된 근대적인 기상업무를 계

속했다. 1441년 5월(세종 2 3년 음력 4월) 문종

이 세자시절 우량계를 발명함으로, 그 해 9월

(음력 8월) 전국적인 우량관측망이 구성되기

시작해서, 1442년 6월(세종 2 4년 음력 5월) 완

성되었고, 서울에서의 우량관측은 서운관이 담

당함으로, 과학적인 우량관측이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 서울에서는 우량뿐만 아니라 개천과 한

강의 수위(水位)도 조사하기 시작해서, 가뭄과

홍수를 걱정하는 하나의 대책으로 일상 생활화

되었고, 조사결과는 조보(朝報) 혹은 관보(官

報)에 실려 널리 알려졌으며, 승정원일기(承政

院日記)에 기록함으로 그 기록이 보존되었다.

승정원일기에는 측우기에 의한 우량뿐만 아니

라 매일의 천기(天氣)도 기록되어 있다. 측우기

에 의한 우량관측은 1 5 9 2년의 임진왜란 이후에

는 중단되었다가, 1770년(영조 4 6년) 재개되어

1 9 0 7년까지 계속되었으며, 1908년부터는 신식

기상관측 결과가 관보에 나타난다.

한반도와 그 주변의 바다에서 근대적인 기상

관측으로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천기 등이 조

사되기 시작한 것은 1 7 8 7년 5월 프랑스의 L a

Perouse 일행이 남해와 동해를 탐사항해 하면서

부터 시작되었고, 1797년 1 0월 영국의

Broughton 일행은 동해연안과 남해의 기온을

조사했다. 황해와 한반도 서해연안에서는 1 8 1 6

년 M a x w e l l과 Hall 일행이 기온 수온 기압 풍

향등을 조사한 것이 최초이다. 한편 1 8 8 1년 2월

부터 1년간 서울의 일본공사관에서 1일 3회 기

온과 천기 관측이 행해졌고, 인천과 원산의 해

관(海關)에서는 1 8 8 3년 설립과 동시에 신식기

상관측이 시작되어 1 8 8 4년 1월 1일부터 공식적

인 관측이 이루어졌고, 부산에서는 1 8 8 4년 6월



한 국 기 상 학 회

112003. 6/제13권2호

1 6일부터 일본전신국에서 위탁기상관측으로 시

작되었다. 1904년 3월부터는 노일전쟁으로 일본

중앙기상대 임시관측소가 부산 목포 인천 원산

용암포 등지에서 정규적인 신식기상관측을 시

작했고, 1907년 4월 통감부관측소로 되었다가,

1 9 0 8년 4월부터 농상공부관측소로 변했으며,

1 9 1 0년 1 0월부터는 조선총독부관측소로 명칭이

바뀌었다.

4. 신식기상관측시대(1884 - 현재)

기온, 기압, 강수량등 기상요소를 종합적으로

관측하는 신식기상관측시대는 이미 1 8 8 4년 1월

부터 인천과 원산 해관(海關)에서부터 시작되

었으나, 이들은 주로 개항장(開港場)의 필요로

관측이 되어서 자료의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

지 못했다. 조선시대 말기인 1 9 0 0년대 초에 근

대적인 기상관측의 기틀이 인천을 중심으로 잡

혀졌으나, 주로 일본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1 9 1 0년 1 0월부터는 조선총독부관측소가 되었다.

1 9 1 8년 1월부터는 인천에서 지자기요소가 관측

되기 시작했고, 1921년 8월부터는 일간천기도가

발행되기 시작했다. 1925년 4월부터는 지방의

측후소가 도립측후소로 조직이 변했다가 1 9 3 8 -

1 9 4 0년간에 다시 환원되었으며, 1939년 7월부터

는 조선총독부기상대로 되었다. 1945년 8월 당

시 인천에 기상대가 있고, 그 산하에 측후소 2 4

개소, 항공기상출장소 1 9개소, 우량관측소 5 9 0개

소가 있었다.

1 9 4 9년 8월 1 8일 국립중앙관상대 직제가 공포

되어 총무과, 기획과, 예보과, 관측과, 통계과,

천문과 등이 있었으며, 1950년 7월 공군기상대

가 승격 발족되어 항공기상분야의 발전을 가져

왔다. 1953년 1 1월 중앙관상대가 인천에서 서울

로 이전하였으며, 1956년 2월 세계기상기구

(WMO)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국제적인 협력시

대를 열었다. 1958년부터 대학에 기상분야 학과

가 개설되어 연구인력 양성을 본격화했으며,

1 9 6 3년 1 2월에 이르러 한국기상학회가 창립되

었고, 1965년부터 한국기상학회지가 발행되기

시작하여 기상학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 1968년

1 2월 기상 Radar 관측이 시작되었고, 1978년 4

월 기상연구소가 신설되어, 관측과 연구가 조화

를 이루도록 노력했으며, 1979년 4월부터는

G M S위성 수신업무가 시작되었다. 1982년 1월

부터 중앙기상대로 명칭이 바뀌었고, 1990년 1 2

월 기상청으로 승격되었다. 한국의 기상학은

1 9 5 0년대 이후 자력으로 발전하기 시작해서, 최

근에는 원격탐사방법을 이용한 위성기상학의

실현과 예보기술의 발전으로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환경요소들의

시계열자료 생산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해

야할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III. 1441년 우량계의 발명과 우량관측망 구성

1. 우량계 발명의 필요성

지금도 농사일에 비가 아주 중요해서,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양의 비가 와 주어야만 농작물

이 잘 자란다. 옛날의 나라에서는 농사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 이것은 임금님의 나라 다스리는

일과도 관계가 깊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릴

것 없이 비가 알맞게 잘 와서 풍년이 들면 나

라를 다스리기에도 쉬웠으나, 가뭄이 들어 흉년

이 되면 인심이 흉흉해지고 나라 다스리기에도

힘이 들었다. 그래서 가뭄이 들면 이것을 임금

님이 부덕해서 그런 것으로 믿게도 되었다. 국

가의 주업인 농업에서 비가 온 양을 정확히 알

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우량계가 없던 시절에 가장 쉽게 알 수 있었

●● 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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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일은 빗물이 땅에 얼마나 스며들었는가를

자로 재 보는 일이다. 이 방법은 지금도 중요하

게 쓰여질 수 있는 아이디어지만, 세계의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1 3 9 8년 6월 2 8

일(음력 태조 7년 윤5월 6일)이다. 청주(淸州)

목사가 가뭄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태조실록 제 1 4권에 기록되어 있다.

1 4 0 5년 5월 2 8일(음력 태종 5년 4월 2 1일)과

1 4 2 3년 6월 1 9일(음력 세종 5년 5월 3일)에도

빗물이 땅에 스며든 깊이의 기록이 조선왕조실

록에 나타난다. 드디어 세종은 1 4 2 5년 5월 9일

(음력 세종 7년 4월 1 3일) 전국의 도와 군 현에

명해서 비가 온 후 스며든 깊이를 재서 보고하

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당시

임금님이 얼마나 가뭄을 근심했는지를 잘 알려

주는 얘기가 되면서, 또 전국적인 측정망 구성

의 예비 단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빗물이 땅에

얼마나 스며들어갔는가를 재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단단한 땅과 무른 땅에서 각기 다르

게 나타나는데다가, 속이 아직 젖어 있을 때는

구별하기도 힘이 든다. 이래서 일정한 용기에

고인 빗물의 깊이를 재는 것이 필요했다.

2. 세계 최초의 우량계 발명( 1 4 4 1 )

문종은 세종의 뒤를 이은 조선왕조 5대 임금

님이지만 1 4 2 1년(세종 3년) 세자 책봉되어 3 0년

간을 세자로 있으면서 과학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문종은 세자시절 가뭄을 근심하여 비가

올 때마다 비 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어 보았으나 정확하게 푼수를 알 수

가 없어서,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 푼수를 조사하기

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기록은 세종실록 제 9 2

권 세종 2 3년 신유(辛酉) 4월 을미( 2 9일)조에 <

近年以來世子憂早 每當雨後入土分數掘地見之然

未可的知分數 故鑄銅爲器置於宮中 以驗雨水盛

器分數> 라고 나타나고, 세종 2 3년 음력 4월 2 9

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 4 4 1년 5월 2 8일이 된

다. 이것이 문종이 세자시절인 1 4 4 1년 5월 2 8일

우량계를 발명했다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다. 우

량계의 원리는 아주 간단해서 빗물을 고이게

하는 원통형 기구와, 고인 물의 깊이를 재는 잣

대만 있으면 되지만, 이러한 간단한 기구도 당

시에는 세계 어디에서도 생각해내지 못한 독창

적인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秦九韶가 1 2 4 7년 수학책의 하나안

數書九章에서 원뿔모양의 항아리에 고인 빗물

의 양을 계산하는 문제를 취급한 것을 가지고

그 때 우량계가 발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있지만 틀린 생각이다. 서양에서는 이태리의

Benedetto Castelli가 1 6 3 9년 6월 1 0일 Galileo 에

게 쓴 서한에서 우량계의 사용에 관한 의견이

담긴 내용이 있을 뿐이고, 영국의 C h r i s t o p e r

Wren 이 1 6 6 2년 우량계를 발명한 것이 있을 뿐

이니, 1441년 문종이 세자시절 발명한 우량계가

세계 최초의 발명이 된다.

3. 전국적인 우량관측망 구성 시작( 1 4 4 1 )

1 4 4 1년 5월 2 8일 문종의 세자시절 과학적인

우량계 발명은, 비가 올 때마다 그 양을 정확하

게 알고싶어했던 당시 6조의 하나인 호조(戶

曹)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1 4 2 5

년(세종 7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온 다음 땅

에 스며든 깊이를 재어서 보고하라는 왕명이

있었는데 정확성이 문제가 되어서 잘 시행되지

못하고 있던 터여서, 우량계의 발명은 과학적인

전국 우량관측망 구성을 가져오게 만들었다. 세

종실록 제 9 3권 세종 2 3년 8월 임오( 1 8일)조에

호조(戶曹)에서 깊이 2척(40 cm) 내경 8촌( 1 6

cm) 되는 철제기기를 제작하여 서운관으로 하

여금 잣대로 우량을 계속 측정토록 하며, 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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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와 한강변에 각기 수표(水標)를 세워 빗물의

깊이를 재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와, 지방에서

는 서울의 표준기기를 본떠서 자기 혹은 와기

로 된 기기로 우량을 재어 보고하도록 하는 규

정을 만들어 세종의 허락을 받아 시행하였다.

이것이 세계최초의 국가규모 우량관측망 구

성의 시작이요, 최초의 과학적 기상관측의 시작

으로, 날자는 1 4 4 1년 9월 1 2일이다. 많은 사람들

이 음력 날자인 8월 1 8일을 그대로 쓰고 있는

데 이는 잘못이다. 세종 시대에는 음력을 쓴 것

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양력으로 쓰는 것이 당

연하기 때문이다. 밤낮으로 하늘을 관찰하는 임

무를 가진 서운관에서는 이 때부터 우량계를

가지고 우량을 재기 시작했다. 우량은 정원의

사방이 터진 곳에 대(臺)를 놓고 거기에 철로

주조된 우량계를 안전하게 올려놓고 측정했다.

이 당시의 우량계 크기는 문종이 세자시절 처

음 만들은 것의 크기와 같았으며, 우량계를 발

명했기에 세계 최초의 기상관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441년 9월 1 2일 시작된 전국

적인 우량관측망 구성은 세종이 지시해서 된

것이 아니고, 호조의 주청에 의해서 세종이 윤

허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량관측망 구

성 이전에 우량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나타

내기도 하므로, 5월 2 8일의 우량계 발명을 뒷바

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4. 전국 우량관측망 완성( 1 4 4 2 )

1 4 4 1년 9월에 과학적인 우량계를 가지고 전국

적인 관측망을 구성해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에, 이를 보완해서 전국적인 우량관측

망을 완성한 것이 1 4 4 2년 6월 2 4일(음력 세종

2 4년 5월 8일)이다. 우량계의 이름을 측우기(測

雨器)라고 정하고, 표준규격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이 1척 5촌(30 cm), 내경 7촌( 1 4

c m )로 고쳤다. 표준 측우기는 중앙에서 철로

만들어 주척(周尺)과 함께 8도에 보내고, 군현

에서는 도(道)의 표준 측우기에 맞도록 자기

또는 와기로 구어 쓰도록 했다. 비가오기 시작

한 시각과 그친 시각까지 포함해서 우량은 주

척(周尺)의 푼(分, 2mm)단위까지 보고하도록

정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당시에

비가 온 양만을 우량으로 취급한 사실이다. 눈

(雪)은 비와 별도로 취급되어서 오늘날의 강수

량과는 다르다. 이러한 측우제도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 5 9 2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오다

가 그 후 중단되었다. 우량은 춘하추동 계속해

서 조사되었으며, 특히 관상감이 있는 서울에서

는 연속적으로 조사되고 있었다. 이 때 경복궁

에 있던 측우대라고 할만한 것이 현재 기상청

에 보관되어 있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의 우량관측에 대해

서는 1 5 9 1년 제작된 경상좌수영측우기가 실물

로 남아있는데 아직 검증을 거쳐야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여기서 우리는 표준측우기가 8도 관

찰사영 뿐만 아니라 병영(兵營)이나 수영(水

營)까지도 보급되어, 측우사업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도자기로 만들어진 측우기를

찾아내고 지방의 문헌중에서 측우기록을 찾으

면 아주 귀중한 증거품이 된다. 도자기로 만들

어진 측우기는 임진왜란 이전에 군과 현에서만

사용했던 것들이고 현재까지 남아있을 가능성

이 있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가 1 6 2 3년(인

조 원년) 이후에만 현존하고, 그 이전에는 병화

(兵火)로 소실되어 없어졌으므로, 1441년에서

1 5 9 2년까지의 측우기록은 오직 조선왕조실록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1 5 3 0년 8월 1 1일(중종

2 5년 7월 병신일), 1542년 6월 2 2일(중종 3 7년 5

월 기유일), 1586년 6월 1 9일(선조 1 9년 5월 정

유일)등 3가지만 알려지고 있으니, 여러 가지

문헌들 속에서 더 많은 측우기록 자료들을 찾

●● 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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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5. 영조의 측우사업 재건( 1 7 7 0 )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서 측우기에 의한 우량

관측은 잊혀지고, 그 전의 기록들도 왕조실록을

제외하고는 전쟁의 와중에 모두 소실되었다. 왜

란과 호란 후 임금님은 가뭄이 심할 때 수표교

(水標橋)에 있는 수표(水標)로 아쉬우나마 비

가 얼마나 흡족히 왔는가를 알게되다가 1 7 7 0년

5월 2 5일(음력 영조 4 6년 5월 1일) 영조(英祖)

가 세종(世宗)시대의 측우사업을 재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전국의 군과 현에까지 이르지

는 못하고, 창덕궁 경희궁의 두 궁궐과, 8도 감

영, 강화(江都)와 개성(松都)의 양도(兩都)에

한정되었다. 영조가 측우사업을 재건할 당시의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측우기록은 세종시대 측

우기록의 재현이므로, 여기서 우리는 임진왜란

이전의 우량관측 방법을 알게도 된다.

영조(英祖)의 측우사업 재건과 그 이후의 관

측기록은 여러가지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이다. 그리고 당시의 가

장 중요한 유물이 령영(嶺營, 경상감영)인 대구

(大邱) 선화당(宣化堂) 측우대(測雨臺)로 알려

진 측우대이다. 이 측우대에는 음각(陰刻)으로

된 명문(銘文)이 있어서 그 연대를 확실히 알

게 되는데 <測雨臺 乾隆庚寅五月造>라고 새겨

져 있다. 건륭 경인년은 바로 영조 4 6년이고,

1 7 7 0년이니 영조가 우량관측망을 재개할 때의

유물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중국연호를 공식적

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호가 나타나는

데, 이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조선의 역

사를 모른다는 얘기와 같다. 이 측우대는 현재

기상청에 보관되고 있으며, 여기에 있던 측우기

는 깊이 22.2cm, 내경 1 4 . 4 c m의 크기를 가진 청

동제 원통이지만 언제 제작되었다는 명문이 없

어서 그 제작연대를 확실히 알 수 없는데다가

1 9 5 0년경 분실되었다. 1782년(정조 6년) 만들어

진 규장각측우대도 대리석의 4면에 측우기의

역사와 측우의 목적을 적어놓아서 아주 귀중한

유물이다.

6. 규장각측우대( 1 7 8 2 )의 명문(銘文)

승정원일기 건륭 4 7년(정조 6년) 5월 2 4일

( 1 7 8 2년 7월 4일)조에 규장각 측우기를 새로 만

들었다(奎章閣亦新造測雨器)는 기록이 나오는

데, 지금 덕수궁 궁중유물전시관에 전시되고 있

는 대리석 측우대가 바로 이 규장각측우대이다.

이 측우대에는 4면에 음각된 명문(銘文)이 있

는데, 여기에 조선왕조의 군왕이 측우기록에 크

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설명되고 있어서 중요

한 문화재가 되고 있다. 다음은 우리말로 풀이

한 내용인데 괄호 안의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서 가필한 것이다. 가뭄이나 홍수를 군왕 부덕

의 소치로 생각해온 전통적인 생각이 잘 표현

되어 우리가 잘 음미해야 할 내용이기에, 문장

전체를 한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구리로 주조한 높이 1척 5촌, 직경 7촌 되는

측우기로 우량을 재는 것은 세종 2 4년(1442) 시

작되었습니다. 서운관과 각 도의 군현에서 비가

올 때마다 우량을 재어서 보고하였습니다. 영조

4 6년( 1 7 7 0 )에 옛날 제도를 따라 창덕궁 경희궁

의 두 궁궐과 8도(八道) 양도(兩都; 강도, 송

도)에서 측우기로 우량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

다. 비록 그 기기는 작으나마 두 성군(세종, 영

조)께서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다스리는

데 크게 힘쓰신 뜻이 거기에 있으니 어찌 소중

하지 아니합니까.

성상 6년(정조 6년, 1782) 여름 경기전역이

크게 가물어 기우제를 여러 번 지냈으나 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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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성상께서는 자신을 책

하고 언로(言路)를 터놓으며 친히 기우제단에

나와 제사를 올리고 밤새도록 머물러 있다가,

날이 샌 뒤 옥문에 가서 사형수를 제외한 죄수

들을 석방하여 비오기를 빌었습니다. 도성에 있

는 백성들이 이를 우러러보고 감격하며 우는

사람까지 있었으며,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이처

럼 애쓰시니 비가 꼭 올 것이고, 비록 비가 내

리지 않더라도 비 온 것이나 같이 기쁘다고 하

였습니다.

과연 해가 지기도 전에 큰비가 밤까지 내려

우량이 1촌 2분이나 되었으니 이는 실로 성상

께서 지성하심에 하늘이 감동한 것입니다. 성상

께서는 그래도 미흡한 것을 걱정하시고 내각에

분부하여 측우기를 이문원 정원에 설치하고 기

다리게 하였습니다. 비가 흡족히 내리자 신(臣)

염조와 신 지검에게 글을 쓰라고 하시니 이 기

쁨을 기념하고자 한 것입니다. 신등은 가까이

모시고 있는 신하들이라, 비가오지 않을 때에는

먼저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감히 그 걱정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으

며, 비가 온 다음에는 성상께서 백성을 위해 기

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기쁨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측우기에는 임금과 백성들의 걱정과 기쁨

이 얽혀 있으니 신등이 공순하게 지키고 기다

려야합니다. 이에 두 손을 모으고 머리 숙여 글

을 새깁니다. 여기 있는 측우기의 1분 1촌을 보

고도 멀리 떨어진 곳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적으면 가물까 염려되고, 많으면 홍수날까 상심

하게 되니, 언제나 그저 적당하기만을 비옵니

다.

분부를 받들어 직제학 신 심염조가 글을 짓

고, 직제학 신 정지검이 글을 씁니다. >

7. 측우(測雨) 방법과 활용

서울에 있는 관상감(觀象監)에서의 천문관측

은 아주 철저해서 3인이 1조가 되어 당직근무

를 하면서 관측에 임했으며, 우량관측은 천문관

측시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졌다. 낮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었고, 밤에는 5경(五更)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하면서 조사했으며 우량의 보고 방

식은 <自 某時 至 某時 灑雨 下雨 測雨器水深

某寸 某分> 이 기본이었다. 쇄우(灑雨) 대신에

사우(泗雨)라고도 쓰기도 했는데, 이들은 비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측우기록에서

살펴보면 비의 종류를 세분화하지 않았다. 당시

의 시간은 하루를 1 2등분하여 쓰는 것으로 자

시(子時)는 현재의 오후 1 2시를 중심으로 2시

간에 해당한다. 비가 계속해서 내릴 때는 보통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었으며 개동(開東)과 인

정(人定)의 근무 교대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두

번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791-1793년간

에는 하루에 3번 우량보고를 하도록 강화되었

으나, 곧 1일 2회로 환원되기도 했다(성주덕,

1818). 

측우기에 의한 우량관측은 1 9 0 7년 1 2월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우량관측 결과는 조보(朝

報)나 관보(官報)에 실려서 널리 활용되었다.

조보는 인쇄되지 않은 관보로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극히 적지만, 관보는 1 8 9 4년 7월 2 3일부터

발행되기 시작해서 승정원일기보다 더 훌륭한

우량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래서 서울지방

의 우량통계는 1 7 7 0년 6월부터 월별로 잡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방에서의 관측은 경상감

영인 령영(嶺營)측우대(대구 선화당 측우대)와

령영측우기, 함경감영인 함영(咸營)측우기, 충

청감영인 금영(錦營)측우기, 통영측우대 등이

실물로 확인되었고, 문헌적으로는 공주, 개성,

강화, 전주, 광주(廣州), 수원, 대구, 평양 등지

●● 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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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측우 기록 보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지방에서도 충실히 우량관측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현재 기상청에 보관된 금영측우기는

1 8 3 7년 제작되었다는 명문이 음각 되어 있으며,

지방에서도 우량관측을 위한 근무조가 편성되

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관아의 당직 담

당자들에 의해서 밤낮으로 계속 조사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서울의 경우

처럼 계속적인 우량관측이 기록된 문헌은 알려

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 이 점에 대해서 앞

으로 향토사학자들의 깊은 관심이 기울여지기

를 기대한다. 대구 선화당 정원에 있었던 측우

대를 령영(嶺營)측우대로 명명한 것은 금영측

우기가 명문(銘文)으로 되어 있으며 금영(錦

營)은 충청감영의 별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도의 감영에 있었던 것들은 각 도(道) 감영의

별칭을 이용해서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경상

감영의 별칭이 령영(嶺營)이니 령영측우대가

더 자연스럽고, 함경도 함흥에 있었던 측우기가

다시 찾아진다면 이것이 함영측우기가 되고, 전

라도 전주에 있던 측우기가 발견된다면 완영

(完營)측우기가 된다.

8. 1770년부터의 서울 월별강수량 시계열자료

1 7 7 0년 5월 2 5일(영조 4 6년 5월 1일)부터 서

울지방의 우량이 승정원일기를 비롯해서 일성

록, 풍운기(風雲記), 천변초출등록(天變抄出謄

錄), 관보(官報) 등에 기재되어서, 1770년 6월부

터는 월별 시계열자료의 구성이 가능하다. 측우

기에 의한 우량관측은 비가 온 경우에만 조사

가 되었고, 눈이 온 경우는 제외되었다는 사실

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강수량으로 환산하는 연

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진행되었

다.

( 1 ) 1 9 1 2년 1 2월 조선총독부관측소 발행 < 1 9 1 3

년도 일용편람>에 1 7 7 0년 6월부터 1 9 0 7년

1 2월까지의 월별 강수량이 1푼을 2 m m로

환산해서 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1913년 발

행된 < 1 9 1 4년도 일용편람>에도 수록되어 있

다. 이들은 和田雄治의 지도로 이루어졌으

며, 눈이 온 경우가 제외되어 있다.

( 2 ) 1 9 1 7년 7월 和田雄治의 논문 <최근 1 4 0년간

의 서울 우량>이 조선총독부관측소 발행의

<조선고대관측기록조사보고>에 게재되었는

데, 1푼을 2 m m로 환산한 값에 각 월별로

가중치를 곱해서 만든 경정우량표를 제시했

으며, 和田雄治는 월평균 강수량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폈다. 월별 가중치는 1월부터

1 2월까지 7.2, 3.3, 2.5, 1.4, 1.4, 1.1, 1.1, 1.2,

1.5, 1.1, 1.7, 3.2 등으로 주었다. 그 결과는

오히려 1 9 1 2년 발표된 것 보다 더 눈이 온

경우 제외된 것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게 되

었다.

( 3 ) 1 9 7 0년 한상복은 <On the precipitation

records in Seoul for 200 years long>이라는

논문에서 최소자승법을 도입하여 월별 강수

량 1푼을 2 m m로 환산한 값에 2 0을 더한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푼단위 측우기록과

환산치를 표로 실었다. 그리고 1 7 7 0년대와

1 9 0 0년대의 강수량 극소기현상으로 1 3 0년간

의 장주기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 4 ) 1 9 9 5년 한상복은 1 9 7 0년의 환산식에 측우기

록이 0으로 나오는 달에는, 비나 눈이 온

날 수를 조사하여 5 . 9곱을 한 후 1 0을 더하

는 보정식을 도입했다.

( 5 ) 1 9 9 8년 한상복은 월별 강수량 1푼을 2 m m

로 환산한 값에 1 0을 더하고, 측우기록이 0

으로 나타나는 달에는 비나 눈이 온 날수에

3곱을 한 후 5를 더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였

으며, 비와 눈이 온 날 수, 푼단위 측우기

록, 1995년 방법에 의한 환산치, 1998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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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환산치 등을 함께 표로 실었으

며, 1894년 1 1월부터는 관보에 게재된 측우

기록을 우선적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 9 9 8

년 출판된 <한국의 우량관측 역사>에서 찾

아볼 수 있다.

현재는 和田雄治가 이용한 풍운기와 천변초

출등록이 일실되어 볼 수가 없음이 안타까운

대신, 새로이 관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770

년 6월부터 서울지방의 강수량 시계열자료는

장기적인 변동을 살피는데 아주 중요한 연구자

료이다. 이러한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서울지방

에서 1 7 7 0년대와 1 9 0 0년대에 비가 덜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2 0 3 0년대에 우량이 또

적어진다면 서울지방의 우량특성이 약 1 3 0년을

주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뚜렷하게 알

게 된다. 바다표면온도가 높아지면 우량이 증가

하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서울지방의 우량이 지

구온난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 것

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연구과제이다.

9. 조선시대의 기상관측기관

조선시대의 기상관측을 담당한 기관은 고려

시대 서운관(書雲觀)을 그대로 유지해 오다가

세조(世祖) 12년( 1 4 6 6 )부터 관상감(觀象監)으로

바꾸어서 불렀으나, 종래의 서운관으로도 통용

되었다. 관상감은 1 8 9 4년 8월 1 1일(고종 3 1년 7

월 1 1일) 관상국(觀象局)으로 개칭되었고, 1895

년 4월 1 9일(고종 3 2년 3월 2 5일) 다시 관상소

(觀象所)로 바뀌었다가 1 9 0 7년 1 2월 1 3일 폐지

되었다. 우리 나라의 근대적인 기상관측 업무는

1 9 0 7년 2월 1일 농상공부측후소관제가 반포되

면서 시작되었으나, 모든 관측업무는 1 9 0 4년 3

월부터 일본중앙기상대 임시관측소 직원이었던

일본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관상감에서 수

백년동안 계속하여 조사하던 측우기(測雨器)에

의한 우량관측조차 승계되지 못하고, 서양문명

의 도입과 동시에 쉽게 잊혀졌다. 그러니 조선

시대의 기상관측 기간은 이성계가 왕조를 세운

1 3 9 2년부터 관상감의 후신인 관상소가 없어진

1 9 0 7년까지이고, 전통적인 기상관찰은 왕조(王

朝)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하늘을 살

펴보는 일 중의 하나였다. 혜성(彗星)이나 객성

(客星) 출현등 긴급보고 사항이 8가지가 있었

고, 일식(日食)과 월식(月食)을 비롯한 2 7가지

사항의 일반보고 사항에 기상분야가 포함되어

있었다. 1818년(순조 1 8년) 성주덕(成周悳)이

편찬한 서운관지(書雲觀志)는 훌륭한 참고자료

가 되고 있다.

서운관(書雲觀) 또는 관상감(觀象監)은 천문

학(天文學), 지리학(地理學), 명과학(命課學) 등

3가지 분야를 맡아보던 관청인데, 기상분야는

천문학(天文學)에서 다루었다. 현재의 천문학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변화를 살

펴보는 것이 임무였기에 주로 보통 일어나지

않는 특수한 사항의 변화를 관찰하는데 주력하

였다. 관측을 위한 당직근무조는 3인 1조로 편

성하여 낮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교대가

이루어졌고, 밤에는 3교대를 이루어, 밤낮 없이

계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졌으며, 관찰 결과는 풍

운기(風雲記)에 기록하고 관찰자도 기록하였다.

매일 아침에서 다음날 아침까지를 1일 단위로

했으며, 크게 낮과 밤으로 구분되었다. 밤은 5등

분하여 1경(一更)에서 5경(五更)까지로 나누어

기록해서, 야간의 관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

다. 관상감 당직자는 왕이 거(居)하는 궁전 근

처에서 하늘을 관찰하게 되므로, 경복궁, 창덕

궁, 경희궁 등에는 관상감이 각기 있었다.

10. 조선시대의 기상관측 항목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기상관측은 1 1가지 사

●● 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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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관측했다. 날씨와 풍향은 항상 관찰되는

것이기에 기록 규정에 따라 매일 6회 관찰되고

기록되었으나 일반 상식적인 관찰에 그쳤다. 측

우기(測雨器)에 의한 우량기록만이 유일한 과

학적 관측에 해당했으며, 눈이나 서리는 일반적

으로 내리는 때 이외의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관찰했는데, 각 항목의 관찰 및 기록 요령은 다

음과 같았다.

( 1 ) 날씨: 맑음(晴), 흐림(陰), 비(雨), 눈(雪) ,

맑거나 흐림(或晴或陰) 등으로 기록했으며

일반 상식적인 관찰에 속함. 주간과 5경의

6회 기록함.

( 2 ) 바람: 북풍(坎風, 감풍), 북서풍(乾風, 건

풍), 서풍(兌風, 태풍), 남서풍(坤風, 곤풍) ,

남풍(離風, 이풍), 남동풍(巽風, 손풍), 동풍

(震風, 진풍), 북동풍(艮風, 간풍) 등의 8방

위로 풍향을 관찰하여 매일 6회 기록함.

( 3 ) 우량: 1441년 9월부터 우량계에 의한 과학

적 관측이 시작되었으며, 비 온 시각, 그친

시각, 주척(周尺)의 푼(分, 2mm) 단위까지

기록함.

*계속해서 비가 올 때에는 주로 주간과 야간으

로 나누었으며 개동(開東)과 인정(人定)으로 구

분함.

*기록방법은 自 某時 至 某時 灑雨 下雨 測雨器

水深 某寸 某分 이 기본이며 쇄우(灑雨)대신 사

우(泗雨)로 쓰기도 했지만 이들이 비의 종류를

나타낸 것은 아니고, 하우(下雨)는 단순히 비가

내렸다는 의미의 기술임.

*우량관측 결과는 매일 아침과 저녁 2회 보고함.

1 7 9 1 - 1 7 9 3년간에는 오시(午時)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매일 3회 보고의 규정이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만 지켜졌을 뿐이었음. 

*우량관측은 연중 계속하여 이루어졌으며, 눈

(雪)은 별도로 취급되었음.

( 4 ) 우박: 우박(雹, 박)도 계속 관찰되었으며,

某時雨雹狀如 小豆 大豆 榛子(개암) 鳥卵

(새알) 등으로 기록해서 우박의 크기를 기

록함.

( 5 ) 우뢰: 뇌동(雷動)의 관찰 결과는 某時 雷動

으로 기록함.

( 6 ) 번개: 번개(電光)의 관찰 결과도 某時 電光

으로 기록함.

( 7 ) 안개: 연기와 같으면서 연기가 아닌 것을

霧氣라 하고, 지척을 분별할 수 없으면 沈

霧라 하며, 비가 오는 날에는 보고하지 않

음.

*某時 有霧氣 或 沈霧라고 기록함.

( 8 ) 흙비: 흙비(土雨)도 某時 四方昏 若下塵이

라 기록함.

( 9 ) 서리: 엷은 경우는 서릿기가 있다 하고, 두

꺼우면 서리가 내렸다고 함.

*상강(霜降) 전이거나, 입하(立夏) 후의 것만을

관찰함.

*未奭 或 某更 有霜氣 或 下霜이라 기록함.

(10) 눈 : 소설(小雪) 전이거나, 입하(立夏) 후

의 것만을 주로 관찰함.

*某時 灑雪 下雪로 기록했으며, 눈이 많이 왔을

경우 雪深 某尺으로 기록하기도 했음.

(11) 무지개: 무지개(虹)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계절에 보이는 것을 기록함.

*某時 虹見 某方으로 기록함.

매일의 기상관측 사항은 풍운기(風雲記)에

기록했으며, 정월과 7월 상순에는 지난 6개월간

의 관측사항을 종합해서 천변초출등록(天變抄

出謄錄)으로 정리했다. 위의 사항들은 주로

1 8 1 8년(순조 1 8년) 성주덕(成周悳)이 편찬한 서

운관지(書雲觀志)의 기록에 의존했지만, 우량관

측을 제외한 내용은 삼국시대 이후의 전통적인

관측방법이기도 하다. 과거의 역사기록과 함께

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오로지 우량기록만이

과학적 기상관측에 해당함을 알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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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894년부터 발행된 관보(官報)에 나타난

측우기록

갑오년(甲午年, 開國 5 0 3년, 고종 3 1년) 6월

2 1일부터 우리 나라에도 관보(官報)가 발행되

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음력을 사

용했으므로, 서력기원으로 말하면 1 8 9 4년 7월

2 3일이 된다. 1894년 관보에 나타난 우량기록을

살펴보니까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1 ) 개국 5 0 3년 1 0월 6일( 1 8 9 4년 1 1월 3일): 觀

象局今初六日自人定至五更下雨測雨器水深

五分( 1 0월 초7일자 관보) .

( 2 ) 개국 5 0 3년 1 0월 2 9일( 1 8 9 4년 1 1월 2 6일) :

觀象局自去夜四更至今初一日開東下雨測雨

器水深一分( 1 1월 초1일자 관보) .

( 3 ) 개국 5 0 3년 1 1월 1일( 1 8 9 4년 1 1월 2 7일) :

觀象局 自開東至申時下雨測雨器水深四分( 1 1

월 초1일자 관보). 觀象局自初一日人定至初

二日開東下雨測雨器水深五分( 1 1월 초2일자

관보) .

날짜의 셈은 개동(開東)에서 다음날 개동(開

東)까지를 그 날의 우량으로 했다. 관보의 일자

는 반드시 발행일자는 아니다. 관보 발행 초기

에는 조보(朝報)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했으므

로 몇 일 분량을 한꺼번에 발행하기도 했다. 관

보에 우량기록이 널리 알려진 것은 측우기(測

雨器)에 의한 과학적인 우량관측이 실용화되고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즉

1 8 9 4년 1 1월부터는 한문(漢文)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가리지 않

고 측우기에 의한 우량관측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불행하게도 당시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

심을 보인 사람은 없었던 듯 하다.

고종 3 1년 갑오년 7월 초하루( 1 8 9 4년 8월 1

일)부터 1 0월 2 9일(양력 1 1월 2 6일)까지는 승선

원일기나 일성록에 측우기록이 없다. 이 기간

동안에 승선원일기에 날씨가 기록된 것도 단지

8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실한데, 음력 8월 초하

루에는 비가 왔다고 날씨에 우(雨)로 기록했으

면서도 측우기록이 없다. 이 기간은 다행히 관

보의 첫 발행시기인데 관보에도 음력 1 0월 6일

이전에는 관상국(觀象局)에서 조사한 측우기록

이나 기타 관측사항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1 8 9 4년 8월- 1 0월(음력 7월- 9월)간은 당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하여 관

측이 중단되었다고 판단한다. 관상국도 갑오년

7월 1 1일( 1 8 9 4년 8월 1 1일) 종래의 관상감(觀象

監)에서 개칭하여 학무아문에 속하도록 개편된

기구로서, 인원은 참의(參議) 1인과 주사(主事)

6인으로 변했다. 관보에 공표된 서울의 우량관

측 결과는 월별우량총계 값으로 가장 우수한

것이므로 1 8 9 4년 8월부터 1 9 0 7년 1 2월까지는 관

보에서 조사한 것을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IV. 신식기상관측으로서의 서양식기상관측

1. 1881년 이전의 중요문헌

1 4 4 1년부터 시작된 우량관측이 전통적인 기상

관측이라면, 기온 기압 강수량등 기상요소를 종

합적으로 관측하는 것이 신식기상관측이고 이

는 근대적인 서양기상관측 기술의 도입이기도

하다. 한반도 부근에서의 서양식 기상관측은

1 7 8 7년 5월 프랑스의 La Perouse 일행에 의해

서 남해와 동해에서의 해상기상관측이 효시를

이루고 있으나, 선박에서의 관측이기에 연속성

을 가질 수는 없었다.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 기상관측은 선박에서의 기

상관측으로부터 시작되어, 육지에서 시계열 관

측이 시작된 1 8 8 1년 이전에 3 0여편의 기상학문

헌들이 이미 발표되고 있었는데, 그들 중 중요

●● 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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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843: Winds and currents of the Pacific Ocean.

(R. L. Hunter). Nautical Magazine, 12, 1-6.

* 1845: Physikalischer Atlas. H. Berghaus. Gotha.

2 3 4 p p .

* 1851: Considerations generales sur l’O c e a n

Pacifique. C. P. de Kerhallet. Ann. Hydrog. Paris,

6, 304-371.

* 1855: Physical Geography of the Sea. M. F.

Maury. 274pp. + 12 plates

* 1856: Observations in relation to cyclones of the

Western Pacific: embraced in a communication to

Commodore Perry. W. C. Redfield. Narrative of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dr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1852-1854, 2, 333-359.

* 1856: Report made to Commodore M. C. Perry

upon the Kuro-Siwo, or Gulf Stream of the North

Pacific Ocean. S. Bent. Narrative of the Expedition

of an American Squadron to the China Seas and

Japan 1852-1854, 2, 363-370.

* 1857: The Japanese Gulf Stream. Silas Bent. Bull.

Amer. Geogr. Soc., 2, 203-213.

* 1859: Remarks on the winds and currents of the

Western Pacific Ocean. R. L. Hunter. Nautical

Magazine, 28, 250-255.

* 1861: Winds and currents on the coasts of Japan.

William McDonald. Nautical Magazine, 30, 57-64.

* 1862: Meteorologische beobachtungen auf dem

Atlantischen und Grossen Oceane in den jahren

1853-54, angestellt von Dr. L. v. Schrenck,

Berechnet von E. Lenz. E. Lenz und L. v.

Schrenck. Bull. Akad. nauk. 4, 96-118.

* 1873: Stroemungsverhaeltnisse im Ochotskischen

und Japanischen Meere und in den Zunaechst

angraenzenden gewaessern. L. I. Scherenck.

Memoires de l’Academie Imperiale des Sciences de

St. Petersbourg VII Serie, Tome XXI, No. 3. 1-70.

* 1873: Bernerkugen ueber wind und wetter in der

Japan Sea. D. Scott. Hansa 10, 155-157.

* 1874: Winds and currents in the vicinity of the

Japanese Islands. A. R. Brown. Trans. Asiatic Soc.

Japan, 2, 142-154.

* 1874: Tiefseetemperaturen im Japanischen Meere.

Ann. Hydrogr. Berlin 2, 203-205.

* 1875: Campagne hydrographique de Challenger

dans l’Ocean Pacifique et l’Archipel d’Asie en

1874 et 1875. G. S. Nares. Ann. Hydrogr. Paris, 38,

5 8 0 - 6 1 0 .

* 1876: On the winds and currents of Japan. D.

Scott. Trans. Asiatic Soc. Japan, 4, 57-62.

* 1876: On the temperatures of the Japanese waters.

J. H. Dupen. Trans. Asiatic Soc. Japan, 4, 63-64 +

1 table.

* 1878: The Climate of Eastern Asia. H. Fritsche.

Jour. North-Chin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New Series No. XII, 127-335, Shanghai.

* 1879: Notice meteorologique sur les mers comprises

entre la Chine et la Japon. J. Revertegat. Paris.

32pp. maps, tables.

* 1881: Tracks of typhoons in the China and Japan

seas (in Russian). I. B. Spindler. Repert. met.

Dorpat. 7(9), 40pp.

2. 1881년 2월부터 1년간 서울의 기온 관측

일본공사관(日本公使館)은 1 8 7 6년 7월 1 5일

(丙子年 潤 5月 2 4日)부터 서울 서대문밖에 있

던 경기중영 청수관을 일본사신의 숙소로 정하

면서 부정기적으로 이용되었다가 花房義質 변

리공사가 1 8 8 0년 1 2월 1 7일(庚辰年 1 1月 1 6日)

입경(入京)하여 상주하면서부터 정식으로 일본

공사관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花房義質 변리공

사는 서울에 주재하면서 매일 3회 기온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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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본국에 보고했는데, 기온은 매일 오전 6시,

正午, 오후 6시에 관측했고, 천기 즉 날씨도 晴,

曇, 雨, 雪 등으로 정리했다. 이들이 기온을 매

일 열심히 조사한 것은 겨울철에 입경했으므로

얼마나 추운가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의미도

있었다. 1880년 1 2월 1 7일부터 섭씨온도계로 기

온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1 8 8 1년 2월부터는 월

평균기온을 정리할 정도로 되었다. 1881년 2월

부터 1 8 8 2년 1월까지의 1년간 매월 평균기온이

오전 6시, 정오, 오후 6시 및 이들의 평균치로

정리된 표가 1 8 8 5년 2월 1 6일 발행된 일본 명치

관보 제 4 8 5호에 실려있다. 

일본공사관은 서울에 제일 먼저 개설된 외국

기관으로, 서울의 기온 변화를 알아야 할 필요

가 있었기에, 서울의 월별 평균기온을 조사하게

되었다. 1891년(明治2 4年) 8월 山口縣士族 林武

一 편집으로 나온 <朝鮮案內>에는 당시 서울

목멱산 기슭에 있던 일본공사관에서 매일 3회

( 0 6시, 12시, 18시) 조사한 기온의 1 8 8 7년- 1 8 8 9

간 각 월별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등이

화씨 단위로 정리되었고, 비온 날, 눈온 날, 맑

은 날 수도 월별로 정리되어 있어서 과학적인

안내서가 되고 있으며, 1887-1889년간에도 기온

관측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3. 1884년 1월부터 해관(海關)에서 신식기상

관측 시작

조선정부에서 인천, 원산, 부산 등의 개항장에

감리(監理)를 파견하여 통상(通商)사무를 관장

한 것이 1 8 8 3년 9월 1 9일(고종 2 0년 8월 1 9일)

이며, 실제적인 해관(海關)업무가 시작된 것은

1 8 8 3년 1 1월 1일부터이다. 개항장의 관세업무를

담당하는 해관에서는 선박 출입시의 안전을 위

해서 기상정보가 필요했다. 우리의 해관업무는

당시 중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초기의 인

원은 P. G. von Moellendorf가 데리고 온 사람

들이고, 그들은 중국의 해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당시 중국의 해관에서는 기

상관측을 시행하고 있었기에, 이들은 우리 나라

에서도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

관업무를 위한 기상관측이었기에 관측기록의

보존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우리 나라에

서는 인천과 원산 해관에서 1 8 8 4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기상조사가 이루어졌고, 부산에서는

1 8 8 4년 6월 1 6일부터 부산전신국에서 일본내무

성지리국(일본중앙기상대 전신)의 위탁사업으

로 기상관측이 시작되었다. 그러니 우리 나라에

서 근대기상관측이 시작된 것은 1 8 8 4년 1월 1일

부터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1 8 8 7년 5월

호 Meteorologische Zeitschrift 라는 B e r l i n에서

발행된 기상학잡지 160-164 쪽에 A. Woeikof가

쓴 Zum Klima von Korea 라는 논문이 있는데,

여기에 제물포(인천), 원산, 부산 등의 월평균기

온이 나타나고 있다. 제물포와 원산에서는 1 8 8 4

년 1월부터 1 2월까지의 월평균기온과 연중 최

저 최고 기온 및 나타난 날이 실려 있다. 제물

포의 경우 1 8 8 4년 1월 평균기온이 - 4 . 5도였고,

1 8 8 4년 1월 1 5일에 연최저기온 - 1 6 . 2도였다. 원

산의 경우는 1월 평균기온이 - 1 . 3도였고, 1월 9

일에 연최저기온 - 1 0 . 0도였다. 부산의 경우는

1 8 8 4년 7월부터 1 8 8 5년 1 2월까지의 월평균기온

을 정리해놓고 있는데, 1884년 7월의 평균기온

이 2 2 . 9도였고, 1885년 1월의 평균기온이 1 . 4도

였다. 부산에서의 기상관측이 1 8 8 4년 6월 1 6일

시작되었으므로 월평균기온이 1 8 8 4년 7월부터

정리되는 것은 당연하다. 1892년 서울에서 발행

되기 시작한 Korean Repository에도 F. H.

M o e r s e l이 각 해관에서 관측된 기상자료들을 발

표하고 있는데, Korean Repository는 제 1권이

1 8 9 2년에 나왔고, 제 2권-제 5권은 1 8 9 5 - 1 8 9 8년

●● 한상복



22 한국기상학회 대기

특집 - 기상학의 역사적 고찰

에 나왔다. Moersel은 인천해관에서 근무한 사

람으로 1 8 8 3년 1월 7일 인천부 제물포에 도착한

Moellendorf 일행 2 8명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인

천해관에서의 기상관측도 담당했다. 해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 논문들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 1 ) 1 8 8 4 - 1 8 8 5년 관측자료

•1 8 8 4년 1월- 1 2월간 월별 평균기온

: 제물포(인천), 원산

•1 8 8 4년 7월- 1 8 8 5년 1 2월간 월별 평균기온

: 부산

•1 8 8 4년도 최고 최저 기온

: 제물포(인천), 원산

•1 8 8 4년 7월- 1 8 8 5년 1 2월간 월별 누년평균

기압 바람 우량: 부산

•논문: A. Woeikof. 1887. Zum Klima von

Korea. Meteorologische Zeitschrift, Mai

1887, 160-164. Berlin.

( 2 ) 1 8 8 7 - 1 8 9 2년 관측자료

•1 8 8 7년- 1 8 9 2년간 월별 누년평균 우량

: 제물포(인천), 부산

•1 8 8 7년, 1889-1892년간 월별 평균우량

: 원산

•논문: A. Supan. 1896. Regentafeln von

China und Korea. Petermanns

Geographischer Mitteilungen(PGM) 42,

205-209. Gotha.

( 3 ) 1 8 8 7 - 1 9 0 3년 관측자료

•1 8 8 7년- 1 8 9 2년간 월별 누년평균 기온 및

우량, 월별 최고 최저 기온: 제물포(인천)                          

• 논 문 : Y. Wada. 1905. Japanese

Meteorological Service in Korea and

Manchuria. Monthly Weather Review,

September 1905(vol. 33), 397-399.

Washington D. C.

( 4 ) 1 8 9 1 - 1 8 9 7년 관측자료

•1 8 9 1년- 1 8 9 2년, 1895년- 1 8 9 7년간 월별 평

균우량, 평균기온, 평균기압: 제물포(인

천)를 비롯하여 원산, 부산, 서울 등에서

기상관측 결과가 F. H. Moersel에 의하여

간략히 설명됨.

•자료: F. H. Moersel. 1892, 1895-1897.

Climatical Notes. Korean Repository, vol.

1(1892), vol. 2(1895), vol. 3(1896), vol.

4(1897), vol. 5(1898). Seoul.

( 5 ) 1 8 9 2 - 1 9 0 1년 관측자료

•1 8 9 2년- 1 9 0 1년간 월별 누년평균 우량: 제

물포(인천), 원산, 부산

•논문: T. Okada. 1905. Rainfall of China

and Korea. Monthly Weather Review,

November 1905(vol. 33), 477-480.

Washington D. C.

4. 1904년 일본중앙기상대의 기상관측업무

시작

일본에서는 1 8 7 5년 6월 1일 내무성(內務省)

지리료(地理寮)에 동경기상대가 설립되면서 일

본기상청 기상관측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미

1 8 7 2년 함관기후측량소와 해군관상대가 설립되

었지만 전문적인 기상관측 기구의 설립은 동경

기상대로부터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1883년 5

월 2 6일에 최초의 폭풍경보(暴風警報)를 발표

하고 1 8 8 4년 6월 1일부터는 매일 천기예보를 시

작했는데 이들은 Erwin Knipping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6월 1 6일부터는 부산의 일본전신

국에서도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 8 8 7년 1월 동경기상대가 중앙기상대(中央氣象

臺)로 개칭되었으며, 1904년 3월에는 노일전쟁

으로 인하여 중앙기상대에 임시관측소를 설치

하기로 하고 임시관측과장에 和田雄治를 임명

했다. 임시관측소의 명칭과 위치 및 업무개시일

은 다음과 같다(前田千代吉,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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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임시관측소: 부산

(서정 2정목 3 1번지 민가 차용, 1904년 3월 7

일 업무개시) .

제 2 임시관측소: 팔구포

(목포 팔구포, 1904년 3월 2 5일 업무개시) .

제 3 임시관측소: 인천

(일본거류지 4 1호 민가 차용, 1904년 4월 1 0

일 업무개시) .

제 4 임시관측소: 용암포

( 1 9 0 4년 5월 1일 업무개시) .

제 5 임시관측소: 원산

(동정 2정목 민가 차용, 1904년 4월 1 0일 업

무개시) .

제 6 임시관측소: 大連

( 1 9 0 4년 9월 7일 업무개시) .

제 7 임시관측소: 營口

( 1 9 0 4년 1 0월 1일 업무개시) .

제 8 임시관측소: 奉天

( 1 9 0 5년 5월 1일 업무개시) .

제 9 임시관측소: 성진

( 1 9 0 5년 5월 1 8일 업무개시) .

이들 중 부산 목포 인천 용암포 원산 성진 등

6개소의 관측소는 1 9 0 7년 4월 1일 조선통감부

관측소(인천) 산하로 되었다가 1 9 0 8년 4월 1일

대한제국 농상공부 관측소 및 측후소로 변했으

며, 1910년 1 0월 1일부터는 조선총독부관측소

및 측후소로 바뀌었다. 일본중앙기상대의 임시

관측소가 농상공부 관측소로 되었고, 인원도 일

본인 기술자가 그대로 조사를 담당했다. 우리

고유의 관상소(觀象所)는 1 9 0 7년 1 2월 1 3일 폐

지되었다. 1906년 1 1월 인천에 있는 관측소를

중심으로 기상업무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적구

회(赤球會)를 조직하여, 매월 1회씩 모임을 가

지면서 기상연구와 친목도모에 힘쓰기도 했다.

우리의 근대 기상업무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일본 기상관측업무가 그대로 전수된 것이며,

인천이 그 중심지였다. 제 1 임시관측소인 부산

에서는 이미 1 8 8 4년 6월 1 6일부터 일본인들에

의한 기상관측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위치

가 서울의 관문인 인천보다 불리해서 기상관측

의 중심지로는 부적합했다.

와다유지(和田雄治)는 1 9 0 4 - 1 9 1 5년간 한반도

에서 정규적인 기상관측의 최고 책임자로 일했

으며, 1906년 1 1월부터 기상강화회의 전신인 적

구회가 매월 모임을 가지고 한반도의 기상 조

사자들이 발표하고 협력하는 발판을 만들고,

1 9 1 0년 1 0월에는 기상강화회 규약을 정하는데

노력했다. 세종시대의 측우기, 경주 첨성대, 누

각 등을 1 9 1 0년 2월 발행된 한국관측소학술보

문 제 1권에 발표했는데, 불어와 영문의 요약도

있어서 이들이 1 9 1 1년 1월 1 2일 발행된 N a t u r e

vol. 85에 소개되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1911년 발행된 영국왕립기상학

회지(QJRMS) 제 3 7권에는 Korean Rain-

Gauges of the Fifteen Century로 측우기가 소개

되었다. 그는 1 9 1 1년 3월 5일 대한제국 학부(學

部) 창고에서 풍운기 등 옛 기상자료를 발굴하

여 한국의 고대관측기록을 정리하는데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기상강화회에서는 1 9 1 2년 4월 2 0일 제 1회 강

화회를 개최하기 시작해서 매월 1회씩 기상학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지며, 5월부터 회보(會

報)를 발행했는데, 1943년 7월까지 기상강화회

보가 매월 또는 격월로 계속 발행되어서 기상

학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1938년부터는 <기상

강화회 회보> 중에서 좋은 논문을 골라 <조선

총독부관측소 휘보(彙報) >에 수록했다. 휘보 제

2호는 1 9 3 8년 7월 발행되었고, 제 1호는 1 9 3 2 -

1 9 3 7년간 발표된 기상강화회 회보 중에서 논문

을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걸려 1 9 4 0년에 발행되

●● 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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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기상강화회에서는 1 9 1 6 - 1 9 2 6년간과 1 9 3 4 -

1 9 3 9년간 일용편람의 발매소로 되어있었으며,

1 9 1 9년 8월에는 平田德太郞의 <朝鮮の氣象>을

발행하기도 했다. 平田德太郞은 和田雄治의 뒤

를 이어 1 9 1 5년 4월 8일부터 1 9 2 0년 1 2월 2 3일

까지 조선총독부관측소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5. 기상강화회보에 실린 한국인들의 글

기상강화회보는 인천에서 1 9 1 2 - 1 9 4 3년간 발행

된 기상학연구지로, 이 속에 한국인들의 글들이

실린 것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기상학분야에

서 일하던 한국인들의 일면을 알 수 있다. 다음

은 개인별 목록인데, 1940년 이후에는 일본식

이름으로 나와있다.

(1) 金炯洙:

*雄基에서의 冬 季節風 (昭和 제 8권 5호 1 4 7 -

156pp., 1934년 1 0월 발행) .

*雄基의 夏季氣溫 豫察 (昭和 제 9권 4호 1 2 0 -

136pp., 1935년 8월 발행) .

(2) 鄭泰埈:

*初秋와 初冬의 季節相關 (昭和 제 1 2권 6호

223-231pp., 1938년 1 2월 발행) .

(3) 金快仁(金子光雄) :

*大島旅行愚感 (昭和 제 1 4권 5호 2 2 9 - 2 3 4 p p . ,

1 9 4 0년 1 0월 발행) .

*新義州의 雷電 (昭和 제 1 5권 5호 1 8 7 - 1 9 8 p p . ,

1 9 4 1년 9월 발행) .

*鴨綠江의 썰매 日數 (昭和 제 1 7권 1호 1 - 9 p p . ,

1 9 4 3년 1월 발행) .

(4) 趙永根(光永輝宣) :

*最近의 氣象月年表成績 (昭和 제 1 7권 3호

124-129pp., 1943년 5월 발행) .

(5) 金濟郁(金本郁夫, 金澤郁昌) :

*江原道雜記 (昭和 제 1 4권 4호 172-174pp., 1940

년 8월 발행) .

기상강화회보가 1 9 4 3년 7월 이후 정간되었으

므로, 그 이후에 활동한 한국인 기상학자들의

활동은 알 수 없다. 기상강화회보는 관측소(기

상대) 내부의 회보임도 잊어서는 안되지만,

1 9 4 5년 이전에 기상학 분야에서 연구한 한국인

들은 극소수였다. 

6. 한반도 근대기상관측 역사의 중요사항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역사와, 기상관측의 중심이 되는 기관의 중요사

항을 시대순으로 정리하면, 이것이 곧 간추린

한반도 근대기상관측의 역사이기도 하기에, 역

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8 8 1년 2월: 서울의 일본공사관에서 1일 3회 기온

(氣溫)과 천기(天氣) 관측을 해서 그 결과를 동경

기상대에 통지하기 시작하여 1 8 8 2년 1월까지 계속

됨.

* 1 8 8 4년 1월 1일: 인천과 원산의 개항장(開港場)

해관(海關)에서 기상관측 시작.

* 1 8 8 4년 6월 1 6일: 부산의 일본전신국에서 위탁기

상관측 시작.

* 1 8 8 7년 3월: 서울 정동 소재 러시아공사관에서 기

상관측 시작( 1 9 0 3년까지 계속됨) .

* 1 9 0 2년 3월: 운산금광(평북)에서 간이기상관측 시

작.

* 1 9 0 4년 3 - 5월: 부산, 목포(팔구포), 인천, 원산, 용

암포 등지에 일본 중앙기상대 임시관측소 업무 개

시하여 정규기상관측 시작.

* 1 9 0 5년 5월: 성진에서 일본 중앙기상대 임시관측

소 업무 시작.

* 1 9 0 6년 1월 1일: 한국주둔 일본군의부소속 육군병

원 및 그 분원에서 기상관측 시작.

* 1 9 0 7년 1월: 대한제국 평양측후소와 대구측후소에

서 관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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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0 7년 2월 1일: 농상공부측후소 관제 반포.

* 1 9 0 7년 4월 1일: 일본국 임시관측소를 통감부관측

소로 정리(통감부관측소장 和田雄治) .

* 1 9 0 7년 1 0월 1일: 서울측후지소에서 기상관측 시

작.

* 1 9 0 8년 4월 1일: 농상공부관측소 관제 반포(칙령

제 1 8호). 관측소: 인천; 측후소: 서울, 평양, 용암

포, 대구, 부산, 목포, 원산, 성진(농상공부관측소장

和田雄治). 통감부관측소 폐지.

* 1 9 0 8년 1 2월: 융희 3년도(1909) 일용편람 발행

( 1 9 4 5년도까지 3 7회) .

* 1 9 0 9년 1월 1일: 장기갑, 거문도, 절영도, 부도 등

지에서 등대기상관측 시작.

* 1 9 1 0년 1 0월 1일: 조선총독부관측소 관제 반포(총

독부관측소장 和田雄治) .

* 1 9 1 2년 4월 1일: 관측소에 서무계, 관측계, 조사계

를 둠.

* 1 9 1 2년 5월: 기상강화회보 발행 시작 ( 1 9 4 3년 7월

까지 계속됨) .

* 1 9 1 5년 6월: 인천, 주문진, 포항 등 1 2곳의 항구에

서 월 3회 해양 및 기상 조사 시작.

* 1 9 1 6년 7월 1일: 거문도, 소청도, 장기갑, 죽변 등

1 0곳에서 연안정지관측 시작.

* 1 9 1 7년 5월: 한반도 근해 정규적인 정선 해양 및

기상관측 시작.

* 1 9 1 8년 1월 1일: 해군수로부 위탁으로 인천에서

지자기 요소 관측 시작.

* 1 9 2 1년 8월 1일: 일간천기도 발행 시작.

* 1 9 2 5년 4월 1일: 측후소가 각 도로 이전되어 도립

측후소로 변함.

* 1 9 2 6년 1월 1일: 지진관측 시작.

* 1 9 2 7년 1월 1일: 상층기류 조사 시작.

* 1 9 2 8년 6월 1일: 기상방송 시작.

* 1 9 2 8년 7월 2 4일: 관측소에 서무계, 관측계, 조사

계, 사업계를 둠.

* 1 9 3 1년 1월 1일: 어업기상방송 시작.

* 1 9 3 1년 7월 1일: 울산비행장에 총독부관측소 울산

지소를 설치하여 항공기상업무 시작.

* 1 9 3 4년 7월 2 4일: 소청도와 당사도에 총독부관측

소 출장소 설치.

* 1 9 3 7년 7월 2 9일: 관측소에 서무계, 관측계, 예보

계, 천문계, 통계계를 둠.

* 1 9 3 9년 7월 1일: 총독부관측소가 총독부기상대로

명칭 변경.

* 1 9 4 0년 1 0월 3일: 기상대에 서무과, 관측과, 예보

과, 천문과, 통계과를 둠.

* 1 9 4 0년 1 0월: 도립측후소가 총독부기상대 산하로

이전 완료.

* 1 9 4 5년 9월: 군정청 문교부 산하의 중앙기상대로

명칭 변경.

* 1 9 4 9년 8월 1 8일: 국립중앙관상대 직제 공포(총무,

기획, 예보, 관측, 통계, 천문과) .

* 1 9 5 0년 7월 2 7일: 공군기상대 승격 발족.

* 1 9 5 2년 1 1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가입.

* 1 9 5 3년 1 1월: 중앙관상대가 인천에서 서울로 이전.

* 1 9 5 6년 2월 1 5일: 세계기상기구(WMO) 가입.

* 1 9 5 8년 4월: 서울대학교 문리대 이학부에 천문기

상학과 신설.

* 1 9 6 3년 1 2월: 한국기상학회 창립.

* 1 9 6 5년 3월: 한국기상학회지 제 1권 발행.

* 1 9 6 8년 3월: 연세대학교 이공대학 이학부에 천문

기상학과 개설.

* 1 9 6 8년 1 2월 1 9일: 기상 Radar 관측 시작.

* 1 9 7 8년 4월: 기상연구소 신설.

* 1 9 7 9년 4월: GMS 위성 수신업무 시작.

* 1 9 8 2년 1월: 중앙기상대로 명칭 변경.

* 1 9 8 7년 8월: AWS 업무 시작.

* 1 9 9 0년 1 2월: 기상청으로 명칭 변경.

* 1 9 9 6년 7월: 해상기상관측 Buoy 업무 시작.

●● 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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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기상학의 역사적 고찰

V. 논의 및 결론

우리 나라의 기상학사에 대해서는 성주덕

(1818), 和田雄治(1910), 前田千代吉(1936), 松野

滿壽己(1945), 전상운(1968), 김성삼(1977), 한상

복( 1998)등의 저술이 있어서 좋은 참고자료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한국의 기상학사 연

구자료를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역사자료는 이미 잘 알려진 자료

이외에 더 새로운 자료가 없다는 한계도 있지

만, 기상학 역사의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

는 것도 중요하다. 필자는 역사기록에서 단순한

이상현상의 기록은, 기록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삼국시대

와 고려시대에는 기상학 역사를 기술할만한 수

준이 못된다.

한반도에서 기상학 역사의 시작은 1 4 4 1년 5월

2 8일 문종이 세자시절 우량계를 발명함으로 이

루어졌고, 또 이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처음에

해당하는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량계의 발명은 처음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황우(黃雨)에 대한 논의 중에 세자가 가뭄을

걱정해서 비가 올 때마다 비온 뒤에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어보았으나, 정확하게 푼

수를 알 수 없어서, 구리로 만든 원통형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 푼수를

조사했는데, 황우(黃雨)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이 기구에 고인 물도 노랗게 나타나야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기록이 1 4 4 1년 5월 2 8일에 해당

하는 세종실록 권 92 세종 2 3년 신유 4월 을미

조에 있으므로, 이 날은 우량계로 빗물의 양을

조사했다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날이다(한상

복, 1996). 그만큼 최초의 기록에도 세종실록에

서 우량계 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부각

시키지 않았음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날을 최

초의 우량계 발명일로 정한다고 해서 크게 틀

리지는 않으며, 최선의 방법에 해당한다.

1 4 4 1년 5월 2 8일 문종이 세자시절 발명한 우

량계는 1 4 4 1년 9월 1 2일 호조(戶曹)에서 전국적

인 우량관측망을 구성하면서 그 가치가 인정되

었고, 한국의 우량관측이 과학적인 계측시대로

들어갔음을 널리 알려주고 있으며, 우량과 함께

마전교와 한강변에 수표(水標)를 세워 강물의

수위를 조사함은 치수(治水)의 과학화이기도

하다. 1442년 6월 2 4일에는 우량관측망을 완성

하고, 우량계의 명칭을 측우기(測雨器)라 하며,

그 크기를 깊이 1척 5촌(30 cm), 내경 7촌( 1 4

c m )로 정했는데 이것이 세종시대의 측우기 제

도이다. 왜란과 호란으로 인해서 측우제도는 잊

혀져왔다가 1 7 7 0년 5월 2 5일 영조에 의해서 재

건되었는데, 재건 당시의 기록은 현재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어서, 이들로 미루어 옛 세종시대의

관측사항을 유추할 수 있다. 우량기록은 승정원

일기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1623년 이전

의 승정원일기는 소실되어 없으므로 왜란 이전

의 측우기록을 다른 여러 기록에 의해서 찾아

과연 1 5 9 2년 이전에도 1 7 7 0년 이후처럼 매일 매

일 우량기록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야한다.

1 4 4 1년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측우기록은 1 5 9 2

년의 왜란으로 자료가 소실되었지만, 1770년 이

후의 자료는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으면서, 1907

년 1 2월까지 변화 없이 조사되었다는 사실은

1 4 4 1년 이후 우량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실생

활에 활용하면서도, 이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가

없었다는 얘기도 된다. 실제로 왜 비가 오는가

에 관한 해답은 서양의 과학이 신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면서 나왔다. 전통적으로 지기

(地氣)가 올라가는 것이 구름이고, 천기(天氣)

가 내려가는 것이 비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절

이었으므로, 상식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이상의

학문 영역으로 발전하지 못했으며, 비의 종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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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세분되지 못했고, 일반 상식적인 표

현에 그쳤다. 서울의 우량관측 결과는 조보(朝

報)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다가, 1894년 7월

2 3일 관보(官報)로 인쇄되어 배포되면서 더욱

일반화되었다. 이 측우기에 의한 우량기록이

1 9 0 7년 1 2월까지 관보로 인쇄되어 발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느 누구도 여기에 관심

을 기울인 서양인도 없었다.

한반도에서는 오직 측우기록에 의한 우량관

측만 하고 있을 동안 서양에서는 온도계와 기

압계를 발명하여, 기온과 기압을 조사하면서

1 7 8 7년 한반도 근해에 와서 해상기상조사가 시

작되었고, 1843-1881년간에 기상관계 문헌이 3 0

여편이나 나왔으며, 1881년 2월에 이르러 1년간

서울에서의 기온관측이 일본공사관에서 이루어

졌다. 1883년 1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인천

과 원산 해관(海關)에서는 기상관측을 시작했

는데 1 8 8 4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자료가 나왔

다(Woeikof, 1887). 해관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기상관측이 진행되고 이용되었지만, 그래도 이

것이 우리 나라에서 신식기상관측 즉 종합적인

기상관측 혹은 근대기상관측의 효시가 된다. 우

리 나라 관청에서 외국인이 고용되어 조사된

기상자료여서 그 자료가 잘 보존되지 못한 아

쉬움이 있지만, 그들은 한반도 근대기상관측의

최초 조사자가 되었고, 또 우리 나라 근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우리 나라의 기상조사 역

사는 우리의 근대화 과정이기도 하며, 근대화

과정 이해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1884-1903년간

해관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한 보고서가 5편

이나 되고 있지만, 전문적인 기상관측요원이 없

었기에 관측된 자료의 보존에는 관심이 적었다.

일본에서는 노일전쟁으로 인하여 한반도와

만주의 기상정보가 필요해서 1 9 0 4년 3월부터

임시관측소를 개설하고 전시 부대이동에 기상

정보를 활용했다. 당시 야포의 이동이 비가 오

면 임시로 만든 도로가 진흙구렁이 되어 커다

란 문제점이 있었고, 기상관측은 예보에 절대적

자료였다. 노일전쟁이 끝나면서 한반도의 일본

지배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임시관측소들은

1 9 0 7년 4월 1일부터 인천의 통감부관측소와 그

산하의 측후소로 개편되었다가, 1908년 4월 1일

부터는 대한제국 농상공부관측소 및 측후소로

변했으며, 1907년 2월 1일의 농상공부 측후소

관제는 없어졌다. 농상공부관측소라 해도 전부

일본인 기술자에 의해서 기상조사가 이루어졌

다. 농상공부관측소는 1 9 1 0년 1 0월 1일 조선총

독부관측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이 기관이 지

금의 기상청 모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상청

에서는 1 9 0 4년을 기상조사의 시발점으로 잡는

것도 당연하며, 전문적인 기상관측요원들에 의

해서 자료가 관리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보존이

잘 되었고, 종합적인 기상자료의 월별 시계열자

료는 1 9 0 4년 4월부터 가능하다. 서양의 기상관

측 기술이 1 8 8 1년 이후 한반도 근대기상관측

역사의 중요사항들을 거치면서, 현재 한반도의

기상학은 연구와 관측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

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정확한 예보

로 사회에 봉사하며, 나아가서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의 생산으로 기후변동 연구자료를 축적해

서 국제협력에 기여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BC 34년 고구려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는 기록으로부터 역사적인 기록이 시작

되고, AD 77년부터 정량적인 적설량 기록이 시

작되지만 특이한 자연현상의 관찰에서 벗어나

지 못하다가, 1441년 5월 2 8일 문종이 세자시절

우량계를 발명하고, 이어서 9월 1 2일 전국적인

우량관측망 구성을 시작하면서 과학적 기상관

측의 시대를 열었고, 1442년 6월 2 4일 측우기의

표준규격을 깊이 30 cm 내경 14 cm로 바꾸면

서 우량관측망 제도를 완성했다. 세종시대의 측

●● 한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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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제도는 1 5 9 2년 이후 왜란과 호란으로 인

하여 잊혀졌다가, 1770년 5월 2 5일 영조에 의해

서 재건되었고, 서울에서의 우량기록은 1 9 0 7년

1 2월까지 계속적으로 조보와 관보에 기재되어

활용되다가 신식기상관측제도의 도입으로 사라

졌다. 한반도 주변해역에서는 이미 1 7 8 7년 5월

부터 근대적인 서양기상관측이 이루어지기 시

작해서 단편적으로 기온 기압 풍향 풍속 등이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1881년 2월부터 서울의

기온이 조사되기 시작했고, 1884년 1월부터 인

천과 원산에서 근대적인 서양기상관측이 종합

적으로 시작되었다. 1904년 3월 전쟁수행을 위

한 일본중앙기상대 임시관측소가 한반도에 설

립되면서, 기상조사 전문기관의 업무가 시작되

었고, 이들은 1 9 0 7년 통감부 관측소, 1908년 농

상공부관측소, 1910년 총독부관측소, 1949년 중

앙관상대, 1990년 기상청 등으로 발전하면서, 주

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기상관측과 연구에 임하

고 있다. 1950년 공군기상대의 발족은 항공기상

업무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958년 대학

과정에 기상학분야 신설은 연구인력의 질적 향

상을 가져왔으며, 1963년 1 2월 한국기상학회의

창립은 한반도 기상학 연구와 국제협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성삼. 1977. 한국기상학사. 한국현대문화사대

계 III. 과학 기술사, 209-250. 고대민족문화

연구소 출판부. 서울.

성주덕. 1818. 서운관지. (2003. 이면우 허윤섭

박권수 역주. 한국학술진흥재단) .

전상운. 1968. 한국천문기상학사. 한국문화사대

계 III. 과학 기술사, 585-679. 고대민족문화

연구소 출판부. 서울.

한상복. 1996. 측우기의 발명과 국가관측망.

374pp. 한수당자연환경연구원. 부산.

한상복. 1998. 한국의 우량관측 역사. 429pp. 한

수당자연환경연구원. 부산.

和田雄治. 1910. 世宗 英祖 兩朝の測雨器. 韓國

觀測所學術報文, 第一卷, 26-31. 仁川.

前田千代吉. 1936. 朝鮮氣象事業の沿革. 朝鮮氣

象三十年報, 附錄. 朝鮮總督府觀測所. 仁川.

松野滿壽己. 1945. 朝鮮氣象學文獻目錄. 157pp.

朝鮮總督府氣象臺. 仁川.

Woeikof. A. 1887. Zum Klima von Korea.

Meteorologische Zeitschrift, Mai 1887, 160-

164. Berlin.


